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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패션 뉴스레터 1969년 11-12월호>

“성탄을 축하합니다!”는 한국어로 “메리 크리스마스!”를 뜻합니다. 
한국 보육원의 크리스마스는 행복한 시간입니다. 구세주의 탄생에 관한 기독교 메시지는 세계 다른 곳들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마음을 기쁨과 사랑으로 가득 채웁니다.
122호 칠드런즈 채러티 보육원(Children’s Charity Home)의 최봉남(Choi Bong Nam) 원장님이 지난 크리스마스의 멋진 추억을 사진으로 전해왔습니다.

(사진)
1. “한 아기가 태어났음을 모든 사람에게 선포하는 우리 보육원 꼭대기의 야경: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사야 9:6)
2. 크리스마스를 맞아 장식한 우리 보육원 예배당에서 목동이 밝은 별을 올려다보고 있습니다.
3. 유치원 어린이들이 영광스러운 왕을 찬양합니다.
4. 어린이들이 '동방박사들의 방문'을 공연합니다.
5. 예수님께 깊은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많은 후원자들의 크리스마스 선물과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박 대통령이 보낸 크리스마스 선물이 전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6. 어린이들이 선물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감사 기도: 사랑하는 아버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신 것과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으로 모든 사람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선포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살고 항상 주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 구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비전트립으로 꿈이 실현되었습니다.
캔자스(Kanasas)주 게일즈버그(Galesburg)에 사는 15세의 한 소녀는 한국 고아를 후원할 수 있는 돈을 벌기 위해 피아노 개인지도를 시작했습니다. 1967년, 잰 트라우트(Jan Trout)는 당시 5세였던 김순휘(Kim Soon Hui) 어린이를 후원하기 시작하며 정기적으로 후원금을 보냈습니다.
잰은 순휘의 편지 읽는 것을 좋아했고, 곧 고아들에 대한 이야기에 무척 흥미를 느꼈습니다. 그녀는 언젠가 그들을 보기 위해 한국에 갈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또한 대학에도 진학하기를 원했고, 대학 교육을 받으려면 4년 동안 많은 재정 지원이 필요하기에 스스로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비전트립은 그저 꿈으로만 여겨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잰은 기도하며 언젠가는 순휘를 만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잰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자신 있게 대학에 등록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이 왔습니다! 대학으로부터 연 1,300달러의 장학금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녀는 그동안 모은 돈을 한국으로의 "꿈의 여행"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잰은 기도에 응답해 주신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 마태복음 19:26) 그러자 잰의 어머니도 한국 여행에 동행하여 딸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7월 12일, 순휘와 201명의 고아 친구들은 광주 인근의 13호 보육원인 마운트 오브 글로리 앤 호프 보육원(Mount of Glory and Hope Orphanage)에서 잰을 맞이했습니다. 비가 왔지만 얼굴마다 기쁨이 넘쳤습니다. 잰은 보육원에서 한국식 저녁 식사를 하고 순휘와 다른 어린이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202명의 고아 각자에게 줄 장난감을 가져왔고, 순휘는 그것을 나누어 주는 것을 도우며 기뻐했습니다.
지금은 대학 생활로 바쁘게 보내고 있지만 잰의 꿈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선생님이 되어 한국으로 돌아가 고아들을 가르치는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의 훌륭한 "젊은 세대" 후원자 중 한 명인 잰, 당신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학업을 축복하시고 한국에서 그분을 섬기도록 당신에게 문을 열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진)
· 위: 잰 트라우트(Jan Trout)와 순휘(Soon Hui), 그리고 13호 보육원의 “환영 인사”
· 왼쪽 아래: 한국식 저녁 식사에 함께한 손님들
· 오른쪽 아래: 202명의 모든 어린이를 위한 장난감

[bookmark: _Hlk148626560]성경 교사들을 위해 후원자가 필요합니다.
[bookmark: _Hlk148626449][bookmark: _Hlk148626482]한국의 컴패션 보육원에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어린이들을 양육하는 데 헌신하는 성실하고 유능한 성경 교사들이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성경의 놀라운 이야기를 배우고 많은 귀한 성경 구절을 암송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성경 교사들은 어린이들과 정기적으로 만나며, 청소년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렇게 헌신하는 성경 교사들을 지원하기 위해 친절하고 너그러운 친구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각 교사는 후원자들과 서신을 교환할 것입니다. 후원금은 남자의 경우 월 30달러, 여자의 경우 월 20달러입니다. (남자들은 가족을 부양하기 때문에 더 많이 받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파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입니다!

아래 양식을 오려서 우편으로 보내주세요.
	수신: 컴패션
7774 West Irving Park Road
Chicago, Illinois 60634

(  ) 네, 저는 성경 교사를 후원함으로써 영적인 사역을 돕고 싶습니다.
저는 (  ) 여자 성경 교사, (  ) 남자 성경 교사를 후원하고 싶습니다.
제1순위 선택은 #_________이며, 2순위 선택은 _________, 3순위 선택은 _________입니다.
(  ) 가능한 성경 교사를 저에게 배정해 주십시오. 

성경 교사를 위한 ______개월 간의 후원금으로 ______달러를 동봉합니다.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남성, 여성, 미혼 여성)
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도시: _______________ 주: _______________ 우편 번호: ___________________ 
컴패션 파일 번호(이전 영수증에 기재된 번호): ______________________




한국의 고아들이 새 놀이기구들 덕분에 행복해졌습니다.
다음은 1969년 9월 11일, 피트 맥가비(Pete McGarvey) 씨가 [footnoteRef:1]블렌하임 뉴스 트리뷴(Blenheim News Tribune)에 기고한 기사입니다. 그는 캐나다 온타리오(Ontario)주 채텀(Chattam)에 있는 라디오 아나운서로, 비전트립 기간 동안 후원자들과 어린이들을 인터뷰했으며, 이를 통해 컴패션 사역을 홍보하기 위해 녹음된 테이프들을 방송하고 있습니다. [1: 블렌하임 뉴스 트리뷴(Blenheim News Tribune): 캐나다 온타리오(Ontario)주 블렌하임(Blenheim) 시의 지역 신문(https://wegrowfortheworld.com/agriculture-resources/ag-related-media-contacts-in-chatham-kent/blenheim-news-tribune/).] 


7월 14일, 서울은 한반도에 다가오는 긴 장마를 앞두고 습도와 기온이 높은 날이었으며, 이는 온타리오주 남서부의 날씨와 비슷했습니다. 한국 중남부 지역으로의 여행이 끝날 무렵 우리는 수도 근처에 있는 보육원을 마지막으로 방문합니다. 에어컨이 설치된 버스는 도시 외곽에 있는, 100명이 넘는 한국 고아들을 위한 안식처인 페이스 앤 라이트 보육원(Faith and Light Home)으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동네의 어둡고 칙칙한 거리와 집들과는 대조적으로 페이스 앤 라이트 보육원(Faith and Light Home)은 밝고 빛나 보입니다.
우리가 방문한 모든 곳과 마찬가지로, 이곳에서도 온 가족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 나와 있습니다. 3세에서 10세까지의 소년, 소녀들이 모두 밝은 파란색의 치마나 셔츠를 입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의 미소는 눈부시고, 환영 인사는 그날의 날씨만큼 따뜻합니다. 이날은 특별한 날입니다. 단지 북미에서 60명의 사람들이 방문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멀리 떨어진 캐나다의 한 마을에서 보낸 기부금으로 구비한 놀이기구인 뺑뺑이와 구름사다리를 헌정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행사는 간단하게 진행됩니다. 보육원에서 가장 어린 25명의 어린이들이 뺑뺑이 주위에 자리를 잡고, 컴패션 관계자들은 두 개의 지지봉 사이에 장식된 리본 앞에 나란히 섭니다. 컴패션 설립자의 아내이자 현재 부대표직을 맡고 있는 미리암 스완슨(Miriam Swanson) 여사, 헨리 하비 (Henry Harvey) 컴패션 대표, 월리 에릭슨(Wally Erickson) 한국 현지 대표, 비전트립 책임자이자 베테랑 사역자인 밥 포사이스(Bob Forsyth), 컴패션 캐나다의 재무 담당자인 길드(Guilds) 소속의 글렌 클리블랜드(Glen Cleveland)가 행사의 주요 인물들입니다. 그들은 가위로 리본을 깔끔하게 자른 뒤, 즐겁게 뺑뺑이를 돌리기 시작합니다. 
어린이들은 빙글빙글 돌면서 “예수 사랑하심은(Jesus Loves Me)”, “반짝반짝 작은 별(Twinkle, Twinkle, Little Star)”, 그리고 이곳의 모든 소년, 소녀들이 알고 있는 한국 노래를 부릅니다. 한국 어린이들의 노래에는 잊을 수 없는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가장 어린 아기들도 물 만난 고기처럼 노래하는 것에 아주 익숙합니다. 목소리는 감미롭고, 정확하며, 리드미컬합니다.
유치원 어린이들이 빙글빙글 돌고 있는 동안, 근처에서 7, 8세 정도의 몇몇 큰 남자아이들이 두 개의 반원형 파이프와 가로 막대로 만든, 밝은색의 구름사다리를 시험해 보기 위해 참을성 있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행사 절차가 반복되고, 또 다른 리본 커팅식을 진행한 후 어린이들이 신나게 놀기 시작합니다.
그 후에는 선물에 대한 보다 공식적인 감사의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육원의 원장님과 직원들이 우리 캐나다 대표단에 깊은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능하게 한 사람들, 즉 블렌하임(Blenheim)의 [footnoteRef:2]성 빈센트 폴 협회(St. Vincent de Paul Society) 회원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지난봄 만찬에서 217달러를 모금했는데, 한국 돈으로 217달러는 큰 도움이 됩니다. 뺑뺑이는 어린 사용자들의 격렬한 에너지를 몇 세대에 걸쳐 견딜 수 있을 만큼 견고하게 제작되었습니다. 구름사다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놀이기구들은 앞으로 수년에 걸쳐 수백 명의 소년, 소녀들에게 말할 수 없는 즐거움을 안겨줄 것입니다. [2: 성 빈센트 드 폴 협회(Society of St. Vincent de Paul); 1883년 프랑스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개인적인 봉사를 통하여 회원들의 성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가톨릭교회의 국제 자원봉사 단체(https://en.wikipedia.org/wiki/Society_of_Saint_Vincent_de_Paul).] 

보육원 방문은 짧았지만 어린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졌고, 한국의 상징과 “페이스 앤 라이트 보육원(Faith and Light Home)”이 새겨진 부채를 작은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 따뜻한 날 어린이들에게 놀이기구가 생긴 것처럼 우리도 감사히 선물을 받습니다.
버스가 줄지어 서고, 어린이들도 줄을 서서 보육원 정문에서 버스까지 파란색 행렬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랬듯이 아쉬운 이별의 노래가 기다립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God be with you till we meet again)"가 울려 퍼집니다.

(사진)
· 왼쪽 상단: 비전트립 그룹을 위해 공연하는 어린이들
· 왼쪽 하단: 뺑뺑이 리본 커팅식에서, (왼쪽부터) 홍복순(Hong Bok Soon) 원장, 글렌 클리블랜드, 미리암 스완슨 여사, 헨리 하비 목사, 밥 포사이스
· 오른쪽 상단: 구름사다리 아래에서, 월리 에릭슨 목사, 글렌 클리블랜드, 밥 포사이스
· 오른쪽 상단: 96호 페이스 앤 라이트 보육원(Faith and Light Orphanage)을 방문하고 있는 그룹

감사의 메시지
훌륭한 후원자님들과 친구들께,
올해도 우리 컴패션 겨울 구호 프로그램(WARM, Winter Aid Relief Money)에 대한 여러분의 응답은 정말 훌륭했습니다. 추운 겨울을 대비하여 우리 어린이들에게 적합한 옷을 입힐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컴패션의 모든 직원과 해외 선교사들을 대표하여 여러분 모두에게 가장 즐겁고 복된 크리스마스와 새해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기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며,
미리암 스완슨 부대표

기독교 취업의 기회
컴패션 시카고 사무소에서는 편지 작성 능력을 갖춘 경험이 풍부한 타자수를 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관심이 있으시다면, 지원서를 요청하시거나 시카고 지역에 거주하신 경우 인터뷰 예약을 위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팀, 컴패션, 7774 West Irving Park Road, Chicago, Illinois 60634 (전화: 312-456-6116)

컴패션을 돕는 방법
여러분은 친구 네 명의 이름과 주소를 적어 보내 주셔서 저희가 그들에게 컴패션 사역에 대해 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의 많은 가난한 어린이들을 위해 더 많은 후원자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편지로 여러분이 후원자이며 그들을 추천하셨다는 사실을 알리고, 그들에게도 후원에 동참할 수 있도록 초대할 것입니다.
네 명 이상의 친구의 이름을 알려 주시면, 한국 서울에 있는 우리 영진직업학교 여학생들이 만든 1970년 실크 달력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아래 양식을 오려서 우편으로 보내주세요.
	수신: 컴패션
7774 West Irving Park Road, Chicago, Illinois 60634

저는 다음 친구들을 컴패션에 추천합니다:

1.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도시: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_______________ 우편 번호: _______________

2.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도시: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_______________ 우편 번호: _______________

3.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도시: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_______________ 우편 번호: _______________

4.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도시: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_______________ 우편 번호: _______________

(  ) 저에게 1970년 실크 달력을 선물로 보내주세요.

추천인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도시: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_______________ 우편 번호: _______________




[footnoteRef:3]귀한 후원자의 사랑스러운 편지 [3: 귀한 후원자의 사랑스러운 편지: 역주) 컴패션 뉴스레터 1970년 3-4월호 <재남 크리스천 보육원> 관련 기사 참고.] 

컴패션 대표실 담당자 귀하,
만약 여러분과 같은 기독교 단체가 없었다면, 저는 지난 6년간 156호 재남 보육원(Jae Nam Orphanage)에 있는 어린 고아, 39번 고영옥(Koh Yung Ok) 어린이와 편지를 통해 이렇게 사랑스럽고 복된 관계를 맺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9월에 저는 제주도 서귀포의 한 보육원에 있는 저의 딸아이를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진우(Jin Woo Lee) 원장님 부부가 이타적으로 보육원을 섬기는 모습에 감동하여, 이 두 분이 진정 높이 평가받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저는 사람에게 이렇게 깊은 감동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보육원은 세심하게 관리되고 있었고, 어린이들은 예의 바르고 사랑이 넘쳤으며, 주변 환경은 기독교 신앙과 자부심으로 가득 찬 가정의 모든 요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원장님 부부는 빡빡한 일정 가운데 저와 영옥이 서귀포의 숲길을 산책할 때 동행해 주셨습니다. 저의 방문을 더욱 알차게 하기 위해 젊은 한국 선생님이 우리의 통역을 도왔습니다(그는 재남 보육원에서 성장했습니다).
저는 그곳에 있는 내내 주님께 우리 딸과 다른 모든 어린이들을 위해 이렇게 좋은 가정과 원장님 부부와 같은 친절한 사람들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했습니다. 보육원은 아름다운 곳에 위치해 있으며, 원장님 부부와 직원들은 활기가 넘치고 아름다운 마당과 놀이 공간을 유지하기 위해 무척 애쓰고 있었으며, 저의 딸이 이렇게 좋은 집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매우 기뻤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문한 후원자를 통해 그분들의 헌신이 컴패션 사무실에 알려지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분들의 사랑과 이해가 너무도 깊었기 때문에 그곳을 떠나는 것이 슬프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사랑과 나눔의 여행을 가능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심을 담아,
바버라 밀로셰비치(Barbara Milosevich)

(사진)
· 위: 바버라 밀로셰비치(Barbara Milosevich) 후원자와 영옥(Yung Ok) 어린이
· 아래: 156호 재남 보육원(Jae Nam Orphanage)

비전트립에 참가한 후원자들은 기뻐했습니다: 4차 비전트립을 안내합니다.
1969년, 비전트립에 참가한 분들이 감동받았던 순간을 계속해서 편지로 알려주시며 회상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한 행복한 후원자가 보내주신 편지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 비전트립을 가능하게 하려고 애쓰신 분들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영광스러운 꿈을 꾼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단 24일 안에 그토록 많은 활동을 하고, 많은 장소를 방문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좋았던 것은 나의 사랑스러운 한국 어린이를 만난 것이었습니다.” 
· 캘리포니아주 몬로비아(Monrovia), 올가 오엔(Olga Oen)

비전트립에 참가한 64명의 참가자는 미국과 캐나다 전역에서 모였으며, 모든 연령을 망라했습니다. 부부도 있었고, 친구끼리 온 사람들도 있었고, 혼자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전트립이 시작되자, 모두가 하나의 행복한 컴패션 가족이었습니다.

(사진)
서울 공항에서 트윌라 슈나이더(Twyla Schneider)와 후원어린이

[footnoteRef:4]드라마 같은 이야기: 발레리 데이턴(Valerie Dayton) 후원자 [4: 드라마 같은 이야기: 역주) 컴패션 뉴스레터 1970년 5-6월호 <한국으로의 모험> 관련 기사 참고.] 

대부분의 후원자들에게 가장 큰 설렘은 자신의 고아를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발레리 데이턴(Valrie Dayton) 후원자는 매우 극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그녀는 먼저 자신이 후원하는 소년을 방문했고, 그다음에는 그 소년과 함께 꽤 멀리 떨어진 다른 보육원에 있는 또 다른 후원어린이인 한 소녀를 방문했습니다. 보육원에서 이 후원자와 함께 방문한 고아 소년을 소개할 때, 그 보육원에 있던 한 소녀가 갑자기 크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년이 자신과 6년 동안 헤어져 있던 자신의 남동생임을 알아본 것이었습니다! 그 남매는 현재 같은 보육원에서 살고 있습니다.

해외여행을 계획 중이시라면, 컴패션 비전트립에 참가하셔서 후원하는 한국 어린이를 만나는 기쁨을 경험해 보세요. 1970년 비전트립에는 약 1,000달러에 일본의 1970년 엑스포 관람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1970년 비전트립에 관심이 있으시면, 아래 양식을 작성해 주세요. 인도와 인도네시아 비전트립도 앞으로 계획 중입니다.
	로버트 포사이스 비전트립 팀장
4차 비전트립
Box 880, Blenheim, Ontario, Canada

저는 1970년 4월 7일~28일에 진행되는 제4차 컴패션 비전트립 관련 정보를 받고 싶습니다.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도시: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_______________ 우편번호: 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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